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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유대철 베드로

청담동성당
 강남구 삼성로 720 (홈페이지: www.cdsd.org)
 사무실: 3447-0750~1  팩스: 3447-0752

    주 임 신 부：주경수(세바스티아노)
  1 보좌신부：서기원(바오로)
  2 보좌신부：김세영(파비아노)
  전 교 수 녀：이정미(마르첼라)
               정정순(콘체사)
               박선옥(에드워드)
  사 목 회 장：장병철(율리아노)
  연 령 회 장： ☎ 010-5411-5837   

주일미사 토요일 15시(초등부), 토요 저녁미사 : 19시 / 주일 : 6시, 9시, 11시(교중미사), 15시(중고등부), 17시, 19시 

평일미사  월 ~ 토 : 6시 / 화 ~ 금 : 10시 / 화 ~ 금 : 19시 고해성사
주 일 ☞ 미사 전 30분 

평 일 ☞ 미사 전 15분
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

유아세례 홀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관면혼배   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  

금주의�성경�암송

 “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 

          성장해 나아가십시오.”

(유다 20)

 일  시 품  목 장 소 주 관

  5 / 1

 (주일)

  

   “홍진경 만두”
고기만두,김치만두,
     군만두등 성당마당

사랑의바자회

준비위원회
  “추억의 먹거리”

꽈배기, 찹쌀·팥도너츠

  5 / 1

 (주일)

   우리농산물

   (유기재배)
성당마당 환경생명분과

5 / 1 (주일)

∽5/20(금)

의류,여성구두(슬리

본류), 인견의류,

침구(인견, 자미온)

지하

주차장

사랑의바자회

준비위원회

◉ 성시간: 5월 5일(목) 오후 8시(저녁미사 없음)

◉ 성모신심미사: 5월 7일(토) 오전 6시 

◉ 유아세례: 5월 7일(토) 오후 5시 (4월 30일 마감)

◉ 병자영성체: 5월 12일(목) 10시 미사 후

◉ 성모의 밤

 * 일시 및 장소: 5월 7일(토) 오후 7시, 대성전 

   ※ 이날 성모의 밤 행사로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.   

◉ 성모성월(5월 2일~31일) 묵주기도 안내

 *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매일(월~토) 오전 9시 20분부터

   성당마당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를 합니다. 

 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◉ 성모의 밤 ‘꽃’ 봉헌 안내

 * 성모의 밤을 위해 꽃을 봉헌하실 단체나 교우 분들께서는

   사무실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 

◉ 2016년 사랑의 바자회‘소외된 불우이웃돕기’

 * 소외된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  물품 및 금전 기부를 접수

  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

 * 일 시: 5월 22일(주일) 오전 9시 ~ 물품 소진 시까지 

 * 문 의: 송 마리아 (010-8737-4514)

◉ 사랑의 바자회 기금마련 물품판매

◉ 어르신 방문 교리 봉사 (접수-사무실)
  *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환자

  * 문 의: 이 마르첼라 원장 수녀님 

           김 요안나 010-3724-1607 

◉ 청년 전례단『 Familia 』단원 모집 
 * 미사전례(해설,독서,보편지향기도)를 봉헌하는 

   청년전례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.

 * 일 시: 매주 금, 일요일 오후 7시 미사봉헌

 * 문 의: 박 사도요한 010-2006-7394

◉ 성 바오로딸 수도회 미디어 선교
 * 하느님과 사람,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       

   커뮤니케이션을 전하는 바오로딸 수도회에서 

   도서, 음반, DVD영상물을 홍보, 판매합니다. 

 * 일 시: 5월 7일(토) ~ 8일(주일) 

◉ 초·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
 *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. 

 * 문 의: 초등부(신 라파엘라, 010-4162-8508)

         중·고등부(정 안젤라, 010-2541-3869)

◉ 차 아카데미 봄학기 회원 모집 
 * 일 시: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/ 성가정방

 * 문 의: 김 가브리엘라 010-4564-5673

◉ 청담성당 목요 수채화 회원모집(개인교수식 수업)
 * 일 시: 매주 목요일 10시~13시 / 청소년 회관 1층

 * 문 의: 김 세실리아 010-5462-5133 

◉ 산악회 40차 산행 (성남 불곡산) 
 * 출 발: 5월 7일(토) 오전 8시 30분 / 성당마당

 * 회 비: 10,000원

 * 문 의: 김 사도요한 010-8592-7514 

◉ 자전거 동호회 5월 라이딩 (소요산 입구)
 * 출 발: 5월 14일(토) 오전 9시 / 성당마당

 * 문 의: 안 요셉 (010-3000-3506)

◉ 3월 12일 세례자 사진 찾아 가세요.(사무실)
◉ 5월 8일(주일): 홍보 주일 2차 헌금(교구) 
◉ 5월 5일(목)은 어린이 날로 사무실 휴무합니다. 

◉ 5월 1일(일): 사목회 / 바보회
◉ 5월 2일(월): 춘천교구 후원미사
                성령기도회(강사:이해봉 토마스)
◉ 5월 3일(화): 여성 Co.회의
◉ 5월 4일(수): 빈첸시오회 / 반모임
◉ 5월 6일(금): 제대회 / 남성구역장
◉ 5월 7일(토): 복사단 자모회 / 청소년분과

소��식

모�임



청숫골 사랑방부활 제6주일  2016. 05. 01.

신앙을 등진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

  추운 겨울, 런던 시내의 한 악기상점에 남루한 옷을 입고 헌 바이올린을 든 남자 한 명이 들어섰다. 무얼 찾

느냐고 주인이 묻자 바이올린을 사 달라고 했다. “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. 무엇이든 먹어야 하니 얼마

라도 좋습니다. 그냥 사 주세요”

  값어치 없는 악기라고 생각한 주인 벤츠 씨는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5달러를 주고 그 바이올린을 샀다. 남자가 

떠난 후 무심코 그 바이올린을 켜본 벤츠 씨는 손잡이 줄에 대고 활을 한 번 당겨보니 놀라운 소리가 났다. 

깜짝 놀랄 정도로 풍부한 음색과 선율이었다. 벤츠 씨는 급히 불을 켜고 먼지투성이 바이올린을 자세히 살피기 

시작했다. 그 후 그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 그곳엔 기절할 만한 글씨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.

[Antonio Stradivari, 1704],  1~2백 년 전에 사라져 많은 사람이 찾으려고 애썼던 거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

바이올린임을 알게 된 것이었다. 벤츠 씨는 얼른 밖으로 나가 남자를 찾으려 했으나 이미 떠난 후였다. 

<퍼온 글> 

  소중한 물건이 배고픔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. 그 바이올린은 악기로 취급된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

에게 베풀어진 자비의 선물이었다. 부족한 자의 청을 들어준 사람에게 온 복이었다.

 인생의 조건이 바닥을 치기 전에 바닥을 예견하고 미리 대처했더라면, 그는 그 바이올린 하나로 충분히 배고픔

을 면하고 명품 악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넘어가 귀하게 쓰였을 것이다. 귀한 물건, 귀한 신념도 배고픔 앞에서

는 무너질 수 있다. 절대 빈곤이 오기 전에 소중하게 연주할 사람에게 악기를 넘겨줄 수는 없었을까. 

 세례를 받은 교우들이 경이롭고 신비한 영적 세계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채 자기 나름의 못마땅함을 앞세워 

문을 닫아버린 경우를 생각한다. 마음에 안든다고,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변화가 없다고, 자신을 옭

아매는 장치 밖에 없다고,  신이 있다면 현실을 이 지경으로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라고, 어딜 가도 평화는 없다

고, ....등등의 이유를 달아 발길을 끊었다면 그들은 명품바이올린을 헐값에 내놓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놓

친 것이다.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의 힘을 빌려 사용해보지도 않고 등돌린다는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.   

 아카시아꽃 향기는 지하 차고에도 드나들지만 문닫힌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. 비록 경이로운 영혼의 신비를 

맛보지 못하더라도 그 세계는 있다. 향기를 못맡는 코가 있듯이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두껍게 벽을 치고 있어서 

느끼지 못하는 것이다. 알아야 선택하고 선택해야 즐길 수 있다. 성서공부나 영성강좌, 신심활동, 기도는 그분께 

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고 모색하는 것이다. 성서는 사는 방법과 방향을 안내해준다.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

일상에 적용하여 살아보면 그 결과는 자신이 누리는 복이 된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문화홍보분과 위원, 1구역 5반, 오정순 알비나> 

환경개선 봉헌금 ( 4/26 현재)

김 세실리아 200,000 호스피스 일동 300,000

총    누    계 159,049,000원

봉  헌  예  물 감사헌금 ( 4/26  현재) 교무금 납부 현황
교 무 금 24,595,000 이 스테판 500,000 한 로사 100,000 총 세대수 3,805

박 디모테오 100,000 곽 베드로 100,000부활 제5주일  
봉헌금

  11,097,560 총 납부세대 1,035
백 아녜스 200,000 손뜨게 인형 200,000

지난주 납부세대 37시설보수 2차 헌금 6,714,510

합  계: 1,200,000원   지난주 납부율 
(%) 27.2%성소 후원금

( 8 건) 197,000

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성물 봉헌금 ( 4/26 현재)

  현재 봉헌금   총 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,550,000원 

 
※ 아름다운 청담동 성전을 위한 성물봉헌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10만원씩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

           ☞  접수 및 문의 : 사무실 

♣ 환경 개선 봉헌금 (※목표액: 3억원)

♣ 청담동 성당 성물 봉헌금 

 ♣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




